
「한일역사공동연구회」보고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 히라노 신지 목사

작년여름 ＷＨ연맹 중고생 캠프로 한국을 방문했을때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연구

소 소장인 박명수목사로부터 니시고리 히로시 목사와 소기호목사를 통해서 한일

쌍방의 교단사에 관한 공부모임을 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제의를 받

고 ２００８년 １월２１～２２일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연구소와 복음에 의한 화

해위원회의 주체로 동경성서학원과 역사편집위원회의 공동개최에 의한 「한일

역사공동연구회」가 동경성서학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１２명이

오시고 일본측 출석자를 포함해서 총３０여명의 참가자들에 의한 의미있는 연구발

표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１． 역사에 관한 공부모임

２일동안 ６개의 연구발표가 있었고 한국측에서는 「세계성결운동과 한국성결교

회」(박명수목사)「중앙성결교회가 한국성결교회에 미친 영향」(장금현목사 중앙성

결교회목사) 「재일 한국인 성결교회의 선교역사」(배덕만목사 복음신학대학원대

학교 교수・교회사) 일본측에서는 「일본홀리네스교단사 개관(１９０１～３６)」

(야마다 토모아키목사）「일본홀리네스사 개관(１９３６～４９) 「일본홀리네스교

단의전쟁책임고백」(카미나카 사카에목사) 「동경성서학원의 역사와 현상황」(니

시오카 요시유키목사）을 발표하였습니다.

２． 성결교회의 견실한 역사연구

일본에서는 지난 달의 교단 월간지인『리바이블』에서 소개된 아시다 미치오목

사의『나카다 쥬지와 성결신앙』(０７년 ５월 출판) 등에 의해서 겨우 알려지게 된

「동양선교회와 그 것에 의해서 생긴 모든 교단의 기원을 미국의 만국성결운동

에서 본다」라고 하는 시점이 한국의 교회사연구에서는 이미 ２０년 가까이 전부터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하면 뜨거운 기도나 큰 교회 라고 하는

이미지가 앞서 가지만 이 번의 모임을 통해서 역사연구의 분야에 있어서도 크게

뒤져 있다는 감을 가졌습니다.

３． 역사연구회에 있어서의 교제와 이후의 기대

２２일에는 교단이 주최하는 만찬회가 열려서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식사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번 모임에는 소기호목사와 일본에 온 이래 교분이 있

으며 홀리네스교단사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계신 홈마 요시노부목사 (웨슬

레안홀리네스교단 타마가와중앙교회목사)가 출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ＷＨ연맹

의 틀을 넘어선 교제가 되었습니다.



연구발표가 모두 끝난후에 간담회를 갖고 금후 이 모임을 계속해서 개최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칭은「한일성결교회 역사연구회」로 하고 제２회 모임을 ２０

０８년 여름경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까지는

쌍방에서 선출된 코디네이터(일본측・히라노 신지)를 통해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모임과 교제에 있어서 모든 통역과 공항의 마중과 전송 관광안내

까지 담당해 주신 소기호목사의 많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